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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자동차-SW Development 

1 장. 산업 분석 

1.1 자동차 산업의 정의와 시장 구조 

자동차 산업은 개인용 및 상업용 차량의 개발·생산·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거대 

산업입니다.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산업은 완성차 제조사(OEM)와 

부품 공급망으로 구성되며, 부품업체 – 완성차 제조 – 딜러망 – 애프터서비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차 제조사가 디자인·엔지니어링을 주도하고, 

수천 개의 부품을 수직 계열화된 협력사 체계를 통해 조달하여 조립합니다. 완성차 판매 

후에는 정비·부품교체 등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또한 차량 

금융(할부·리스) 및 보험 등도 가치사슬에 포함되며, 완성차 기업들은 자체 금융사를 통해 

부수적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차량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서비스까지 차량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1.2 최근 3~5 년간 자동차 산업 주요 트렌드 

지난 5 년간 자동차 산업은 “CASE” 트렌드로 요약되는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연결성(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모빌리티 서비스(Shared), 

전동화(Electric)가 핵심입니다. 전기차(EV) 및 친환경차 전환이 가장 큰 흐름으로, 각국의 

환경규제와 탄소중립 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2019 년 약 2% 

수준(210 만 대)에서 2023 년 약 16%(1,360 만 대)까지 급증했습니다[1]. 2025 년에는 약 

1,940 만 대의 전기차 판매가 예상되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1]. 자율주행 

기술도 성숙기에 접어들어, 미국과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상용화의 문턱을 넘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웨이모(Waymo)는 로보택시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승차공유 시장의 일부를 잠식할 정도로 성장했고, 중국 바이두 역시 

우한 등지에서 무인 로보택시 운영으로 전체 승차서비스의 70%까지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2][3]. 이는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차량 제조사들이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이동서비스 제공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차량 내부에는 복잡한 전자제어장치(ECU) 대신 도메인 통합제어기와 차량용 

운영체제(Vehicle OS)를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개념이 부상했습니다[4]. 
SDV 란 차량 기능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정의·변경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를 통해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출시 후에도 OTA(Over-the-Air) 업데이트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업셀링(up-selling)을 모색하고 있습니다[5][6]. 요약하면, 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추세,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 차량 소프트웨어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https://byline.network/2024/12/30-366/#:~:text=%EC%98%AC%ED%95%B4%20%EA%B8%80%EB%A1%9C%EB%B2%8C%20%EC%8B%9C%EC%9E%A5%20%EC%99%84%EC%84%B1%EC%B0%A8%20%ED%8C%90%EB%A7%A4%EB%8A%94,2025%EB%85%84%EC%97%90%EB%8F%84%20%EC%9D%B4%20%EA%B8%B0%EC%84%B8%EB%8A%94%20%EC%9C%A0%EC%A7%80%EB%90%A0%20%EA%B2%83%E
https://byline.network/2024/12/30-366/#:~:text=%EC%98%AC%ED%95%B4%20%EA%B8%80%EB%A1%9C%EB%B2%8C%20%EC%8B%9C%EC%9E%A5%20%EC%99%84%EC%84%B1%EC%B0%A8%20%ED%8C%90%EB%A7%A4%EB%8A%94,2025%EB%85%84%EC%97%90%EB%8F%84%20%EC%9D%B4%20%EA%B8%B0%EC%84%B8%EB%8A%94%20%EC%9C%A0%EC%A7%80%EB%90%A0%20%EA%B2%83%E
https://byline.network/2024/12/30-366/#:~:text=%EC%9A%B4%EC%9E%84%EC%9D%80%20%EC%9A%B0%EB%B2%84%EC%99%80%20%EB%A6%AC%ED%94%84%ED%8A%B8%20%EB%B3%B4%EB%8B%A4%20%EC%A0%80%EB%A0%B4%ED%95%9C,%EB%A7%8E%EC%9D%80%20%EA%B4%80%EC%8B%AC%EA%B3%BC%20%EB%85%BC%EB%9E%80%EC%9D%84%20%EB%B0%9B%EA%B8%B0%EB%8F%84
https://byline.network/2024/12/30-366/#:~:text=%EC%9A%B4%EC%9E%84%EC%9D%80%20%EC%9A%B0%EB%B2%84%EC%99%80%20%EB%A6%AC%ED%94%84%ED%8A%B8%20%EB%B3%B4%EB%8B%A4%20%EC%A0%80%EB%A0%B4%ED%95%9C,%EB%A7%8E%EC%9D%80%20%EA%B4%80%EC%8B%AC%EA%B3%BC%20%EB%85%BC%EB%9E%80%EC%9D%84%20%EB%B0%9B%EA%B8%B0%EB%8F%84
https://byline.network/2024/12/30-366/#:~:text=%EC%B5%9C%EA%B7%BC%20%EC%A0%84%EA%B8%B0%EC%B0%A8%20%ED%99%95%EC%82%B0%EA%B3%BC%20%ED%95%A8%EA%BB%98%20%EB%96%A0%EC%98%A4%EB%A5%B4%EB%8A%94,OS%29%EB%8F%84%20%ED%95%84%EC%88%98%EC%A0%81%EC%9D%B4%EB%8B%A4
https://zdnet.co.kr/view/?no=20221012130538#:~:text=,%EC%A0%84%ED%99%98%ED%95%98%EA%B3%A0%20%EC%8A%A4%EB%A7%88%ED%8A%B8%20%EB%AA%A8%EB%B9%8C%EB%A6%AC%ED%8B%B0%20%EC%8B%9C%EB%8C%80%EB%A5%BC%20%EC%97%B4%C2%A0%EA%B3%84%ED%9A%8D%EC%9E%85%EB%8B%88%EB%8B%A4
https://zdnet.co.kr/view/?no=20221012130538#:~:text=,%EC%A0%84%ED%99%98%ED%95%98%EA%B3%A0%20%EC%8A%A4%EB%A7%88%ED%8A%B8%20%EB%AA%A8%EB%B9%8C%EB%A6%AC%ED%8B%B0%20%EC%8B%9C%EB%8C%80%EB%A5%BC%20%EC%97%B4%C2%A0%EA%B3%84%ED%9A%8D%EC%9E%85%EB%8B%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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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COVID-19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2020 년을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 년 전 세계 차량 판매는 약 8,500~8,800 만 대 수준으로 추정되며, 

2024 년에는 8,960~9,110 만 대로 소폭 성장할 전망입니다[1].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선진 시장은 전기차 등 신기술 차량 수요 증가로 판매가 견인되고, 일부 

신흥시장은 경기 둔화와 금리상승으로 성장세가 제한적입니다. 시장 규모(매출) 측면에서는 

차량 평균 판매가격(ASP)의 상승으로 완성차 기업들의 매출이 판매대수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 년대 중반 들어 전기차, SUV, 프리미엄 모델 판매 비중 

확대로 인해 주요 완성차 기업의 평균판매단가와 매출 총액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면 2025 년 글로벌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6.3% 증가한 186 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종의 판매 확대로 제품 믹스가 개선된 덕분입니다[7][8]. 즉 산업 

전반적으로 “물량 성장”보다는 “가치 성장”이 나타나는 추세이며, 시장 규모는 완만한 증가, 

산업 수익성은 차종 믹스 변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1.4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및 핵심 수익 지점 

전통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은 부품 개발 → 완성차 제조 → 유통 및 판매 → 

애프터서비스로 이어집니다. 핵심 수익 지점은 완성차 판매 시점의 마진과 판매 후 정비/부품 

교체 등 애프터마켓 수익으로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신차 판매 마진이 비교적 낮고, 부품 

교체·정비를 통한 수익이 중요했습니다. 딜러와 정비망이 이익을 챙기는 구조에서, 완성차 

기업들도 금융 (할부 이자수익)이나 부품 공급을 통해 부가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내재화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수익구조가 변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차량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셀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체 생산을 검토하면서 가치사슬 상류로 

통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판매 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커넥티드 

서비스, 구독 모델 등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9].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개념이 확산되면서, 완성차 제조사들은 차량 생애주기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9]. 이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처럼 차량 기능을 추가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게 만들어, 일회성 판매를 넘어선 

지속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아울러, 모빌리티 서비스(차량공유, 로보택시 등)가 

발전하면 “이용 기반 요금(Pay-per-use)” 등으로도 가치사슬이 확장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은 하드웨어 제조+애프터서비스 중심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결합 구조로 변모하며, 핵심 수익 포인트도 이에 따라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https://byline.network/2024/12/30-366/#:~:text=%EC%98%AC%ED%95%B4%20%EA%B8%80%EB%A1%9C%EB%B2%8C%20%EC%8B%9C%EC%9E%A5%20%EC%99%84%EC%84%B1%EC%B0%A8%20%ED%8C%90%EB%A7%A4%EB%8A%94,2025%EB%85%84%EC%97%90%EB%8F%84%20%EC%9D%B4%20%EA%B8%B0%EC%84%B8%EB%8A%94%20%EC%9C%A0%EC%A7%80%EB%90%A0%20%EA%B2%83%E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B%A8%BC%EC%A0%80%20%EB%A7%A4%EC%B6%9C%EC%9D%B4%EB%8B%A4,%EA%B0%80%EB%B3%8D%EA%B2%8C%20%EB%B3%BC%20%EC%88%98%20%EC%97%86%EB%8A%94%20%EA%B2%B0%EA%B3%BC%EB%8B%A4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B%A8%BC%EC%A0%80%20%EB%A7%A4%EC%B6%9C%EC%9D%B4%EB%8B%A4,%EA%B0%80%EB%B3%8D%EA%B2%8C%20%EB%B3%BC%20%EC%88%98%20%EC%97%86%EB%8A%94%20%EA%B2%B0%EA%B3%BC%EB%8B%A4
https://byline.network/2024/12/30-366/#:~:text=%EB%A6%AC%EC%BD%9C%20%EB%8C%80%EC%9D%91%20%EB%93%B1%20%EC%97%AC%EB%9F%AC%20%EC%98%81%EC%97%AD%EC%97%90%EC%84%9C,%EC%A4%84%EC%9D%BC%20%EC%88%98%20%EC%9E%88%EB%8B%A4%EB%8A%94%20%EC%9E%A5%EC%A0%90%EC%9D%B4%20%EC%9E%88%EB%8B%A4
https://byline.network/2024/12/30-366/#:~:text=%EB%A6%AC%EC%BD%9C%20%EB%8C%80%EC%9D%91%20%EB%93%B1%20%EC%97%AC%EB%9F%AC%20%EC%98%81%EC%97%AD%EC%97%90%EC%84%9C,%EC%A4%84%EC%9D%BC%20%EC%88%98%20%EC%9E%88%EB%8B%A4%EB%8A%94%20%EC%9E%A5%EC%A0%90%EC%9D%B4%20%EC%9E%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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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는 전통 완성차 업체인 토요타(세계 1 위, 일본), 

폭스바겐 그룹(독일), 현대자동차그룹(한국, 현대차+기아), GM·포드(미국), 

스텔란티스(유럽계 연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간 수백만~천만 대 규모의 판매량을 

올리는 거대 제조사들로, ICE(내연기관 차량)부터 EV 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합니다. 

한편, 테슬라, BYD 등 신흥 플레이어의 부상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 기업으로서 첨단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기술, 직접 판매 모델로 혁신을 일으키며 

시가총액 기준 전통사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2025 년) 테슬라는 두 해 연속 판매 

감소를 겪으며 성장 정체를 드러냈고, 2025 년 연간 164 만 대 판매로 9% 감소하여 중국 

BYD(비야디)에게 글로벌 전기차 판매 1 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10][11]. BYD 는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2025 년 226 만 대의 전기차(배터리 전기+플러그인 포함)를 판매하며 세계 

선두에 올랐는데, 중국산 전기차가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60%를 차지할 만큼 공세가 

거셉니다[1]. 이러한 변화는 현대차를 비롯한 전통 강자들에게 중국 업체와의 새로운 경쟁을 

의미합니다. 전통 업체들도 대응에 나서, 토요타는 2026 년까지 전기차 10 종 출시 및 연 

150 만 대 EV 판매를 공언하며 뒤늦게 전기차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12]. 폭스바겐 

역시 유럽 전기차 선두를 목표로 하나,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CARIAD 부문)의 지연과 

전기차 수요 변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이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1 위이며, 나머지는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와 일부 해외 완성차가 차지합니다. 경쟁 구도는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메이저 간 경쟁: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등은 전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놓고 경합하며,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도 펼치고 있습니다. (2) 신구 세력 

경쟁: 테슬라·BYD 대 전통사의 대결 구도로, 특히 전기차 플랫폼·배터리 역량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에서 우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3) 지역 블록 경쟁: 중국업체들은 내수의 힘으로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미국·유럽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규제(예: 미국 IRA 법, 유럽의 중국 

EV 관세 검토)를 내세우며 지역별 경쟁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은 이제 단순히 “누가 차를 많이 파는가”를 넘어, 누가 더 빠르게 전동화·지능화를 

달성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로 이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장. 주요 기업 비교 및 현대자동차 포지셔닝 

2.1 동종업계 주요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및 비즈니스 모델 

토요타 – 세계 1 위 완성차 업체로 연 1,000 만 대 내외 판매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소형차에서 

럭셔리(렉서스)까지 풀라인업이며,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에 강점이 있습니다. 토요타는 일찍이 

프리우스로 하이브리드 시대를 열었고, 현재도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에서 독보적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전기차(BEV) 전환은 다소 늦었고, 2020 년대 중반 들어 신임 CEO(사토코지) 

https://energycapitalhtx.com/tesla-sales-drop-2025#:~:text=Tesla%20said%20that%20it%20delivered,from%20a%20year%20earlier
https://energycapitalhtx.com/tesla-sales-drop-2025#:~:text=Tesla%20said%20that%20it%20delivered,from%20a%20year%20earlier
https://byline.network/2024/12/30-366/#:~:text=%EC%98%AC%ED%95%B4%20%EA%B8%80%EB%A1%9C%EB%B2%8C%20%EC%8B%9C%EC%9E%A5%20%EC%99%84%EC%84%B1%EC%B0%A8%20%ED%8C%90%EB%A7%A4%EB%8A%94,2025%EB%85%84%EC%97%90%EB%8F%84%20%EC%9D%B4%20%EA%B8%B0%EC%84%B8%EB%8A%94%20%EC%9C%A0%EC%A7%80%EB%90%A0%20%EA%B2%83%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07/koji-sato-teases-toyota-ev-strategy-in-first-appearance-as-ceo#:~:text=The%20Japanese%20automaker%2C%20often%20describing,become%20carbon%20neutral%20by%2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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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EV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12].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토요타는 린 생산(Lean 

Production)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원가경쟁력을 높여 수익을 내고, 전 세계 

현지생산 거점과 딜러망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또한 금융사(토요타 

파이낸셜)를 통한 차량할부 금융도 주요 수익원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 유럽 1 위이자 글로벌 2 위권의 다브랜드 제조사로,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벤틀리 등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모듈러 플랫폼을 활용한 범용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면서, 엔트리부터 초호화 

세그먼트까지 브랜드별 세분화 전략으로 시장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전통사 중 하나로, MEB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해 폭스바겐 ID 시리즈, 아우디 

e-tron 등을 출시했습니다. 다만 그룹 내 소프트웨어 역량 약점이 드러나, 자체 개발하던 

통합 OS 출시 지연과 이에 따른 신차 출시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리비안, 중국 

앰퍼 등의 외부 파트너와 협업으로 부족한 SW 를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유럽 CO2 규제 대응을 위해 전동화에 매진하면서도, 여전히 내연기관 시장(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 미국의 전기차 선도기업으로, 단일 브랜드로 2025 년 기준 약 164 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였고[10], 모델 3/Y/S/X 네 가지 주력모델을 갖습니다. 포트폴리오 폭은 

좁지만, 스타트업형 혁신 문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설계로 유명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사를 배제한 직접판매(D2C)와 충전 네트워크(Supercharger) 통합 운영으로, 차 판매 

후에도 충전/서비스에서 고객 락인(lock-in)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FSD(Full Self-

Driving)와 같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별도 판매하거나 기능 단위로 과금하는 등 

소프트웨어 수익화 모델을 개척했습니다. 테슬라는 뛰어난 배터리 효율과 차량 OTA 

업데이트 역량으로 차별화되지만, 품질관리나 서비스 네트워크는 전통사 대비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쟁 심화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2025 년에 2 년 연속 

판매 감소와 수익성 저하를 경험했습니다[10][13]. 이에 따라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신차(예: Cybertruck) 출시, 로보택시 사업 진출 등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노리고 

있습니다[14][15]. 

BYD(비야디) – 중국 1 위 완성차 업체이자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배터리 제조로 출발한 기업답게 배터리 내재화(자체 기술)가 최대 강점이며, 전기버스부터 

승용차까지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보유합니다. BYD 의 비즈니스 모델은 중국 거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와 공격적 가격전략입니다. 정부 보조금과 정책 지원 

속에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을 높여 중국 시장을 제패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 중입니다. 또한 배터리 기술력(Blade Battery 등)과 전기차 부품 모듈 

판매로 B2B 사업도 영위하여 종합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BYD 는 토요타와 

제휴하여 배터리차 공동개발을 하는 등 파트너십에도 열려있으며, 전기차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업계 최강자로 꼽힙니다. 다만 브랜드 파워는 아직 글로벌 톱 수준은 아니어서 주로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07/koji-sato-teases-toyota-ev-strategy-in-first-appearance-as-ceo#:~:text=The%20Japanese%20automaker%2C%20often%20describing,become%20carbon%20neutral%20by%202050
https://energycapitalhtx.com/tesla-sales-drop-2025#:~:text=Tesla%20said%20that%20it%20delivered,from%20a%20year%20earlier
https://energycapitalhtx.com/tesla-sales-drop-2025#:~:text=Tesla%20said%20that%20it%20delivered,from%20a%20year%20earlier
https://energycapitalhtx.com/tesla-sales-drop-2025#:~:text=Tesla%20said%20that%20it%20delivered,from%20a%20year%20earlier
https://energycapitalhtx.com/tesla-sales-drop-2025#:~:text=Even%20with%20multiple%20issues%20buffeting,a%20gain%20of%20approximately%2011
https://energycapitalhtx.com/tesla-sales-drop-2025#:~:text=Even%20with%20multiple%20issues%20buffeting,a%20gain%20of%20approximatel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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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 시장에서 볼륨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이미지 

제고가 과제입니다. 

기아 – 현대자동차그룹 산하의 완성차 업체로, 현대차와 플랫폼 및 부품을 공유하지만 독자 

브랜드 전략을 가집니다. 기아의 포트폴리오는 과거에는 비용 대비 가치 좋은 대중차 

이미지였으나, 최근 EV6, EV9 등 전기차 라인업과 스포티지·텔루라이드 같은 글로벌 인기 

SUV 를 통해 혁신적 이미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현대차와 유사하게 

글로벌 생산거점을 통한 현지화 생산, 다양한 차종 라인업 운영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아는 디자인과 마케팅에서 좀 더 젊고 역동적인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고, PBV(Purpose 

Built Vehicle) 등 상용 모빌리티 사업에도 그룹 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는 EV 대중화, PBV 전문화, SDV 전환을 3 대 핵심전략으로 발표하며 미래 모빌리티 

준비에 나섰습니다[16]. 현대차와 경쟁관계라기보다는 시너지 관계가 더 크지만, 내수 시장 

점유율이나 개별 차종 판매 경쟁에서는 두 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2.2 경쟁사 강점·약점 비교 요약 

 토요타: 강점 – 글로벌 톱의 규모와 브랜드 신뢰성, 하이브리드 등 파워트레인 기술, 

뛰어난 원가관리와 품질. 약점 – EV 전환 대응이 상대적으로 느림, 보수적 기업문화로 

소프트웨어 혁신 부족. 

 폭스바겐: 강점 – 다중 브랜드 포트폴리오로 폭넓은 시장 커버리지, 강한 유럽시장 

지배력, 플랫폼 공유로 규모효과. 약점 – 자체 소프트웨어 역량 부족(CARIAD 문제), 

복잡한 지배구조(노조·주주 간 조율 문제)로 민첩한 변화 한계. 

 테슬라: 강점 – 혁신적 소프트웨어와 전기구동 기술, 충성도 높은 고객층,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매출. 약점 – 생산품질 안정성 문제, 서비스망 취약, 최근 수요둔화로 인한 

성장한계 노출. 

 BYD: 강점 – 배터리 셀부터 차량까지 수직계열화로 원가우위, 거대 내수시장 기반, 

정부 지원으로 빠른 성장. 약점 –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낮음, 해외시장에서 

안전성·품질에 대한 검증 필요, 프리미엄이미지 부재. 

 현대자동차: (아래 현대차 포지셔닝에서 상세 분석) – 강점 – 비교적 발빠른 전동화 
전략(Ioniq 시리즈 등), 폭넓은 라인업과 글로벌 시장 다변화, 현대모비스 등 그룹사와 
협업으로 부품 내재화 일부 확보. 약점* –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및 생태계는 아직 

빅테크 대비 부족, 일부 지역(중국 등) 시장 입지 약화, 노동조합 이슈 등 구조적 

비용요인. 

2.3 현대자동차의 시장 포지셔닝 (Premium vs Volume 등)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메인스트림+알파” 포지셔닝을 갖습니다. 즉 대중차 볼륨 

메이커이면서도, 부분적으로 프리미엄 영역을 공략하는 이중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일반 

https://www.instagram.com/p/DThMRjLjNEt/#:~:text=%ED%98%84%EB%8C%80%EC%B0%A8%EA%B7%B8%EB%A3%B9%EC%9D%80%20%EC%8B%9C%EC%9E%A5%20%EB%8B%A4%EB%B3%80%ED%99%94%EB%A1%9C%20%EC%98%AC%ED%95%B4%201%EC%9B%94,3%EB%8C%80%20%ED%95%B5%EC%8B%AC%20%EC%A0%84%EB%9E%B5%EC%9C%BC%EB%A1%9C%20%EB%82%B4%EA%B1%B8%EC%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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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현대(Hyundai)는 B2C 대량시장을 타깃으로 소형차에서 대형차, SUV, 

픽업트럭(해외)까지 풀라인업을 보유하고 가격대도 중저가~중간 수준에 포진합니다. 한편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Genesis)를 별도로 운영하여 BBA(독일 3 사) 등이 장악한 럭셔리 

세그먼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본체의 경우 가격 대비 품질(Value for Money)이 

기존 강점이었으나, 최근 디자인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준프리미엄 이미지까지 

획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랜저, 팰리세이드 등은 동급 대비 고급감으로 호평받으며 가격도 

상향돼 국내 프리미엄 수요를 흡수했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으로 보면, 

현대차그룹(현대+기아)은 2023 년 판매량 기준 글로벌 3 위 완성차 그룹에 올라있으며[17], 
“규모의 경쟁”에서 상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전기차(Ioniq5/6)로 유럽 올해의 차 수상 

등 기술·브랜드 인지도 향상도 이루어져, 과거 “가성비 브랜드” 이미지를 탈피해 테크 선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B2B/B2C 관점에서 현대차는 주로 B2C 승용시장에 

집중하나, 최근 로보택시(모셔널, 앱티브와 JV)나 수소트럭(엑시언트) 등 B2B 모빌리티 

솔루션도 개발하여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장 포지셔닝을 정리하면: 

- 세그먼트 포지셔닝: 소형~중대형 대중차 (아반떼, 쏘나타, 싼타페 등) 주력 + 럭셔리 

(제네시스) 보유 

- 가격대: 토요타 대비 약간 저렴하거나 유사한 메인스트림 가격, 럭셔리 제네시스는 독일차 

대비 약간 저렴하게 책정 (가성비 강조) 

- 이미지: 품질/안전 등 기본기 향상으로 신뢰성 확보 + 디자인, 첨단기능으로 혁신 이미지 

강화. 제네시스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중. 

- 지역별 전략: 북미 시장에서는 합리적 가격의 SUV, 친환경차로 일본차 대안 이미지, 

유럽에서는 전기차 기술로 도전, 신흥시장에선 내연기관 라인업으로 볼륨 공략. 

요약하면 현대자동차는 고급과 대중을 아우르는 “포지셔닝 다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볼륨과 수익성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 년 실적에서 “많이 팔기보다는 제대로 

팔겠다”는 기조로 나타나는데, 실제 판매량은 정체되었지만 하이브리드·SUV·제네시스 중심의 

믹스 개선으로 매출과 이익 구조를 안정화시켰습니다[18][19]. 

2.4 현대자동차 및 업계의 최근 3~6 개월 이슈 

 전기차 수요 둔화 및 재고 이슈: 2025 년 하반기부터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일시 정체되면서, 업계는 생산조정과 가격인하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도 무리한 

할인으로 볼륨을 밀지 않고,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로 대응하며 재고 관리를 

강화했습니다[8][20]. 

 미국 정책 변화: 미국에서 2025 년 말 EV 보조금 제도가 축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차량에 대한 25% 관세 카드를 다시 거론함에 따라 현대차의 대미 수익성에 

타격이 있었습니다[19]. 실제 2025 년 4 분기 현대차 미국 수익은 이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19].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대차는 미국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D%98%B8%EC%84%B8%20%EB%AC%B4%EB%87%A8%EC%8A%A4%20%EC%82%AC%EC%9E%A5%EC%9D%80%20%E2%80%9C%ED%98%84%EB%8C%80%EC%B0%A8%EB%8A%94%20%EA%B8%80%EB%A1%9C%EB%B2%8C,%EB%AA%A8%EB%B9%8C%EB%A6%AC%ED%8B%B0%20%ED%9A%8C%EC%82%AC%EB%A1%9C%20%EA%B1%B0%EB%93%AD%20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D%8C%90%EB%A7%A4%20%EB%8C%80%EC%88%98%EB%8A%94%20%EC%82%AC%EC%8B%A4%EC%83%81%20%EC%A0%9C%EC%9E%90%EB%A6%AC%EC%98%80%EB%8B%A4,%EA%B0%9C%EC%84%A0%E2%80%99%EC%9D%B4%20%EC%88%AB%EC%9E%90%EB%A1%9C%20%ED%99%95%EC%9D%B8%EB%90%9C%20%ED%95%B4%EC%98%80%EB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D%8C%90%EB%A7%A4%20%EB%8C%80%EC%88%98%EB%8A%94%20%EC%82%AC%EC%8B%A4%EC%83%81%20%EC%A0%9C%EC%9E%90%EB%A6%AC%EC%98%80%EB%8B%A4,%EA%B0%9C%EC%84%A0%E2%80%99%EC%9D%B4%20%EC%88%AB%EC%9E%90%EB%A1%9C%20%ED%99%95%EC%9D%B8%EB%90%9C%20%ED%95%B4%EC%98%80%EB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C%8B%A4%EC%A0%9C%20%ED%8C%90%EB%A7%A4%20%EA%B5%AC%EC%A1%B0%EB%A5%BC%20%EB%93%A4%EC%97%AC%EB%8B%A4%EB%B3%B4%EB%A9%B4%20%EB%8B%B5%EC%9D%B4,%EC%A7%9C%EA%B3%A0%20%EC%9E%88%EB%8B%A4%EB%8A%94%20%EC%A0%90%EC%9D%B4%20%EB%B6%84%EB%AA%85%ED%95%B4%EC%A7%84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C%8B%A4%EC%A0%9C%20%ED%8C%90%EB%A7%A4%20%EA%B5%AC%EC%A1%B0%EB%A5%BC%20%EB%93%A4%EC%97%AC%EB%8B%A4%EB%B3%B4%EB%A9%B4%20%EB%8B%B5%EC%9D%B4,%EC%A7%9C%EA%B3%A0%20%EC%9E%88%EB%8B%A4%EB%8A%94%20%EC%A0%90%EC%9D%B4%20%EB%B6%84%EB%AA%85%ED%95%B4%EC%A7%84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A%B7%B8%EB%A0%87%EB%8B%A4%EB%A9%B4%20%EC%98%81%EC%97%85%EC%9D%B4%EC%9D%B5%EC%9D%80%20%EC%99%9C%20%EC%A4%84%EC%97%88%EC%9D%84%EA%B9%8C,%EC%8A%A4%EC%8A%A4%EB%A1%9C%EB%8F%84%20%EC%9D%B4%20%EB%B6%80%EB%B6%84%EC%9D%84%20%EC%88%A8%EA%B8%B0%EC%A7%80%20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A%B7%B8%EB%A0%87%EB%8B%A4%EB%A9%B4%20%EC%98%81%EC%97%85%EC%9D%B4%EC%9D%B5%EC%9D%80%20%EC%99%9C%20%EC%A4%84%EC%97%88%EC%9D%84%EA%B9%8C,%EC%8A%A4%EC%8A%A4%EB%A1%9C%EB%8F%84%20%EC%9D%B4%20%EB%B6%80%EB%B6%84%EC%9D%84%20%EC%88%A8%EA%B8%B0%EC%A7%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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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HMG Metaplant) 건설을 가속화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자 합니다. 

 신공장 및 생산거점 투자: 현대차그룹은 2025 년 9 월 뉴욕에서 Investor Day 를 

열고 인도(푸네), 한국(울산) 등 신규 공장 건설과 미국 공장 증설을 

발표했습니다[21][22]. 이를 통해 2030 년까지 생산능력을 120 만 대 추가 확보해 연 

555 만 대 판매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22]. 특히 북미시장 판매 26% 비중 달성을 

목표로 현지 생산 확대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23][24]. 

 중장기 전략 및 투자 발표: 같은 행사에서 현대차는 2026~2030 년간 77.3 조 원 

투자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는 SDV 전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AI 기술 개발 등에 

집중될 것이라 밝혔습니다[25]. 기존 계획 대비 7 조 원 증액된 규모로,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차 경쟁에 베팅한 것입니다[26]. 또한 2030 년 영업이익률 

8~9% 달성 목표도 제시되어, 수익성과 미래투자를 균형 추구함을 

시사했습니다[25]. 

 제품 및 기술 이슈: 최근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플랫폼 eM/eS 공개, 소프트웨어 

플랫폼 ccOS 개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탑재(예: 2025 년 출시 그랜저 자율주행 

모델) 등 기술 분야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27][28]. 또한 수소연료전지차 넥쏘 

후속 개발 지속,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사업(미국 법인 Supernal)에서 프로토타입 

공개 등 신사업 영역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구조조정 및 제휴: 경쟁사들 소식으로,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 

인력 감축(1600 명) 등 조직개편에 나섰고, GM 은 일부 지역 시장 철수(인도, 러시아 

등)로 효율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공격적 

구조조정보다는 인력 확충과 신사업 투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다만 

중국 사업은 지속 부진하여 현지 공장 구조조정(가동중단, 매각 등)이 진행 중인 점은 

이슈입니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2%97%86%202030%EB%85%84%20%EA%B8%80%EB%A1%9C%EB%B2%8C%20555%EB%A7%8C%EB%8C%80%20%ED%8C%90%EB%A7%A4,%EC%9C%84%ED%95%B4%20%EC%83%9D%EC%82%B0%EA%B8%B0%EC%A7%80%20%ED%99%95%EB%8C%80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2%97%86%202030%EB%85%84%20%EA%B8%80%EB%A1%9C%EB%B2%8C%20555%EB%A7%8C%EB%8C%80%20%ED%8C%90%EB%A7%A4,%EC%9C%84%ED%95%B4%20%EC%83%9D%EC%82%B0%EA%B8%B0%EC%A7%80%20%ED%99%95%EB%8C%80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D%98%84%EB%8C%80%EC%B0%A8%EC%9D%98%202030%EB%85%84%20%EA%B8%80%EB%A1%9C%EB%B2%8C%20555%EB%A7%8C%EB%8C%80%20%ED%8C%90%EB%A7%A4,%ED%8C%90%EB%A7%A4%20%EC%84%B1%EC%9E%A5%EC%9D%84%20%EB%92%B7%EB%B0%9B%EC%B9%A8%ED%95%A0%20%EA%B2%83%EC%9C%BC%EB%A1%9C%2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B%82%98%EC%95%84%EA%B0%80%205%EB%85%84%20%EB%92%A4%EC%9D%B8%202030%EB%85%84%EC%97%90%EB%8A%94%20555%EB%A7%8C%EB%8C%80%EB%A5%BC,%EA%B8%80%EB%A1%9C%EB%B2%8C%20%EC%8B%9C%EC%9E%A5%EC%97%90%20%ED%8C%90%EB%A7%A4%ED%95%98%EA%B2%A0%EB%8B%A4%EB%8A%94%20%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B%82%98%EC%95%84%EA%B0%80%205%EB%85%84%20%EB%92%A4%EC%9D%B8%202030%EB%85%84%EC%97%90%EB%8A%94%20555%EB%A7%8C%EB%8C%80%EB%A5%BC,%EA%B8%80%EB%A1%9C%EB%B2%8C%20%EC%8B%9C%EC%9E%A5%EC%97%90%20%ED%8C%90%EB%A7%A4%ED%95%98%EA%B2%A0%EB%8B%A4%EB%8A%94%20%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2%97%86%20%EB%82%B4%EB%85%84%EB%B6%80%ED%84%B0%205%EB%85%84%20%EA%B0%84%2077,%EB%8B%AC%EC%84%B1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D%98%84%EB%8C%80%EC%B0%A8%EB%8A%94%20%ED%96%A5%ED%9B%84%205%EB%85%84%282026,%EA%B0%95%ED%99%94%20%EB%93%B1%EC%97%90%20%EC%A7%91%EC%A4%91%20%ED%88%AC%EC%9E%90%ED%82%A4%EB%A1%9C%20%ED%96%88%EB%8B%A4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2%97%86%20%EB%82%B4%EB%85%84%EB%B6%80%ED%84%B0%205%EB%85%84%20%EA%B0%84%2077,%EB%8B%AC%EC%84%B1
https://zdnet.co.kr/view/?no=20221012130538#:~:text=%EC%B6%94%EA%B5%90%EC%9B%85%20%EC%84%BC%ED%84%B0%EC%9E%A5%EC%9D%80%20,%EA%B3%A0%20%EB%A7%90%ED%96%88%EB%8B%A4
https://zdnet.co.kr/view/?no=20221012130538#:~:text=%EC%B6%94%EA%B5%90%EC%9B%85%20%EC%84%BC%ED%84%B0%EC%9E%A5%EC%9D%80%20,%EA%B3%A0%20%EB%A7%90%ED%96%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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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스마트팩토리 투자와 생산혁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로봇이 배치된 조립라인과 AI 기반 품질검사 등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싱가포르에 글로벌 혁신센터를 설립해 제조 

R&D 를 진행 중이고, 미국 전기차 공장도 첨단 공법을 도입해 유연생산 및 공정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29]. 이는 향후 전동화 시대에 다양화되는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인건비 상승이나 노동력 부족 이슈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입니다. 이처럼 현대차는 최근 

수년간의 위기 국면에서도 장기적 체질 개선(고부가차종 위주 믹스, 현지생산 확대)에 

집중하며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20][30]. 

3 장. 현대자동차 심층 분석 

3.1 현대자동차 사업 구조와 매출 구성 

현대자동차의 사업구조는 크게 자동차 제조 및 판매, 금융 및 기타로 구분됩니다. 연결 기준 

매출에서 완성차 부문 매출이 80~85% 수준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금융(할부·리스 등 

현대캐피탈 관련 수익) 및 제너럴 모터스 합작법인, 기타 부대 사업 등입니다. 완성차 부문 

내부에서는 다시 지역별 매출과 차종별 매출로 나뉘는데, 지역별로는 북미, 국내, 유럽, 

신흥시장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2025 년 현대차 글로벌 소매 판매 417 만 대 중 북미 

21~22%, 국내 13%, 유럽 9~10%, 기타 신흥시장(인도, 중남미 등) 나머지를 

구성했습니다[23][24]. 제품별 매출은 과거 세단 중심에서 SUV 중심으로 이동하여, 현재 

매출의 절반 이상이 SUV 차종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전동화 차량 매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여 2025 년 현대차 글로벌 판매 중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가 약 25%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Image%3A%20%ED%98%84%EB%8C%80%EC%B0%A8%EA%B7%B8%EB%A3%B9%20%EB%A9%94%ED%83%80%ED%94%8C%EB%9E%9C%ED%8A%B8%20%EC%95%84%EB%A9%94%EB%A6%AC%EC%B9%B4,Hyundai%20Motor%20Group%20Metaplant%20America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C%9D%B4%20%EC%A7%80%EC%A0%90%EC%97%90%EC%84%9C%20%ED%98%84%EB%8C%80%EC%B0%A8%EC%9D%98%20%EC%B2%B4%EC%A7%88%EC%9D%B4%20%EB%93%9C%EB%9F%AC%EB%82%9C%EB%8B%A4,%EA%B5%AC%EC%A1%B0%20%EC%95%88%EC%A0%95%EC%97%90%20%EB%AC%B4%EA%B2%8C%EB%A5%BC%20%EB%91%94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C%9D%B4%20%EC%A7%80%EC%A0%90%EC%97%90%EC%84%9C%20%ED%98%84%EB%8C%80%EC%B0%A8%EC%9D%98%20%EC%B2%B4%EC%A7%88%EC%9D%B4%20%EB%93%9C%EB%9F%AC%EB%82%9C%EB%8B%A4,%EA%B5%AC%EC%A1%B0%20%EC%95%88%EC%A0%95%EC%97%90%20%EB%AC%B4%EA%B2%8C%EB%A5%BC%20%EB%91%94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B%82%98%EC%95%84%EA%B0%80%205%EB%85%84%20%EB%92%A4%EC%9D%B8%202030%EB%85%84%EC%97%90%EB%8A%94%20555%EB%A7%8C%EB%8C%80%EB%A5%BC,%EA%B8%80%EB%A1%9C%EB%B2%8C%20%EC%8B%9C%EC%9E%A5%EC%97%90%20%ED%8C%90%EB%A7%A4%ED%95%98%EA%B2%A0%EB%8B%A4%EB%8A%94%20%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B%82%98%EC%95%84%EA%B0%80%205%EB%85%84%20%EB%92%A4%EC%9D%B8%202030%EB%85%84%EC%97%90%EB%8A%94%20555%EB%A7%8C%EB%8C%80%EB%A5%BC,%EA%B8%80%EB%A1%9C%EB%B2%8C%20%EC%8B%9C%EC%9E%A5%EC%97%90%20%ED%8C%90%EB%A7%A4%ED%95%98%EA%B2%A0%EB%8B%A4%EB%8A%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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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며, 2030 년에는 6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31].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호조로 

2025 년 현대차 하이브리드 판매는 63 만 4 천 대에 달해, 글로벌 판매의 16%를 

차지했습니다[32].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도 2025 년 약 22 만 대 판매로 현대차 실적에 

기여하고 있으며, 제네시스의 매출 비중은 5~6%대로 추정됩니다. 사업 수익성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북미와 국내 시장이 이익의 쌍벽을 이루며, 제품별로는 제네시스, SUV, 친환경차가 

높은 마진에 기여하는 구조입니다. 현대차는 2025 년 영업이익 11.4 조 원(영업이익률 

~6.1%)을 달성했는데[33][7], 이는 고가 차종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 덕분이지만, 동시에 

미국 관세로 일부 잠식된 결과였습니다. 향후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른 배터리 비용 

부담과 소프트웨어 투자 비용이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원가 

혁신으로 영업이익률 8% 이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25][26]. 이처럼 현대자동차의 사업 

구조는 전통 자동차 판매 중심에서, 친환경차와 프리미엄 브랜드, 모빌리티 서비스 등으로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3.2 현대자동차의 중장기 전략 방향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의 전환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 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된 전략은 전동화 가속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 신사업 진출로 요약됩니다[34][35]. 현대차는 2030 년 글로벌 

판매 555 만 대를 목표로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18 종 이상의 

HEV(하이브리드) 라인업 구축 및 유럽·중국·인도 맞춤 EV 출시[36], ▲생산 전략: 미국, 

인도, 국내에 혁신 생산기지 확보 (예: 미국 HMGMA 공장, 인도 푸네공장, 울산 EV 공장 

신설)[36], ▲투자 계획: 2026~2030 년 77.3 조 원 투자(R&D 30.9 조, 시설 38.3 조, 

전략투자 8.1 조)로 SDV, AI, 전동화 기술에 집중[25][26], ▲수익성: 2030 년 영업이익률 

8~9% 달성[25]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글로벌 톱 3 완성차 

그룹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37]. 구체적 실행방향을 보면: (전동화) – 2025 년까지 전 차종에 전기차 또는 

전동화 옵션을 제공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eM, eS)을 통해 주행거리 800km, 레벨 3 

자율주행, OTA 기본화 등을 실현할 계획입니다[27]. 또한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3 세대 

수소전기차를 2027 년경 출시하여 시장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38]. 
(소프트웨어/SWV) – “모든 차를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로 전환”이라는 선언 하에, 

차량 통합 제어기와 자체 운영체제(ccOS)를 개발 중이며 2025 년부터 전 차종 OTA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39][40]. 더 나아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신설하고, 차량 데이터 

플랫폼 구축, 외부 개발자 생태계(모빌리티 SDK 공개)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41]. (신사업) –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발 로드맵을 세워 2028 년 

상용화 목표,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물류로봇, 서비스로봇 

개발,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합작사(모셔널)로 2023~2025 년 미국 일부 

도시에서 로보택시 운영을 시험 중입니다. 또한 에너지 솔루션(재사용 배터리 ESS 등),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D%98%84%EB%8C%80%EC%B0%A8%EB%8A%94%20%EA%B8%80%EB%A1%9C%EB%B2%8C%20%EC%B9%9C%ED%99%98%EA%B2%BD%EC%B0%A8%20%ED%8C%90%EB%A7%A4%EC%9D%98%20%EA%B2%BD%EC%9A%B0,2030%EB%85%84%20330%EB%A7%8C%EB%8C%80%EB%A1%9C%20%EC%A0%90%EC%A7%84%EC%A0%81%EC%9C%BC%EB%A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C%82%AC%EC%A7%84%20%ED%98%84%EB%8C%80%EC%B0%A8%EA%B7%B8%EB%A3%B9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D%98%84%EB%8C%80%EC%9E%90%EB%8F%99%EC%B0%A8%EC%9D%98%202025%EB%85%84%20%EC%8B%A4%EC%A0%81%ED%91%9C%EB%A5%BC%20%EC%B2%98%EC%9D%8C%20%EB%A7%88%EC%A3%BC%ED%95%98%EB%A9%B4,%EC%97%90%20%EA%B0%80%EA%B9%9D%EB%8B%A4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D%98%84%EB%8C%80%EC%9E%90%EB%8F%99%EC%B0%A8%EC%9D%98%202025%EB%85%84%20%EC%8B%A4%EC%A0%81%ED%91%9C%EB%A5%BC%20%EC%B2%98%EC%9D%8C%20%EB%A7%88%EC%A3%BC%ED%95%98%EB%A9%B4,%EC%97%90%20%EA%B0%80%EA%B9%9D%EB%8B%A4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2%97%86%20%EB%82%B4%EB%85%84%EB%B6%80%ED%84%B0%205%EB%85%84%20%EA%B0%84%2077,%EB%8B%AC%EC%84%B1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2%97%86%20%EB%82%B4%EB%85%84%EB%B6%80%ED%84%B0%205%EB%85%84%20%EA%B0%84%2077,%EB%8B%AC%EC%84%B1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C%9E%90%EB%8F%99%EC%B0%A8%20%EC%82%B0%EC%97%85%EC%9D%98%20%EB%B3%B5%ED%95%A9%EC%9C%84%EA%B8%B0%EB%A5%BC%20%EC%A0%95%EB%A9%B4%20%EB%8F%8C%ED%8C%8C%ED%95%9C%EB%8B%A4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C%9E%90%EB%8F%99%EC%B0%A8%20%EC%82%B0%EC%97%85%EC%9D%98%20%EB%B3%B5%ED%95%A9%EC%9C%84%EA%B8%B0%EB%A5%BC%20%EC%A0%95%EB%A9%B4%20%EB%8F%8C%ED%8C%8C%ED%95%9C%EB%8B%A4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D%98%84%EB%8C%80%EC%B0%A8%2C%20%E7%BE%8E%20%EB%89%B4%EC%9A%95%EC%84%9C%20%E2%80%982025%20CEO,%EA%B0%9C%EC%B5%9C%E2%80%A6%E2%80%9C2030%EB%85%84%20%EA%B8%80%EB%A1%9C%EB%B2%8C%20555%EB%A7%8C%EB%8C%80%20%ED%8C%90%EB%A7%A4%20%EB%AA%A9%ED%91%9C%E2%80%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D%98%84%EB%8C%80%EC%B0%A8%2C%20%E7%BE%8E%20%EB%89%B4%EC%9A%95%EC%84%9C%20%E2%80%982025%20CEO,%EA%B0%9C%EC%B5%9C%E2%80%A6%E2%80%9C2030%EB%85%84%20%EA%B8%80%EB%A1%9C%EB%B2%8C%20555%EB%A7%8C%EB%8C%80%20%ED%8C%90%EB%A7%A4%20%EB%AA%A9%ED%91%9C%E2%80%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2%97%86%20%EB%82%B4%EB%85%84%EB%B6%80%ED%84%B0%205%EB%85%84%20%EA%B0%84%2077,%EB%8B%AC%EC%84%B1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2%97%86%20%EB%82%B4%EB%85%84%EB%B6%80%ED%84%B0%205%EB%85%84%20%EA%B0%84%2077,%EB%8B%AC%EC%84%B1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2%97%86%20%EB%82%B4%EB%85%84%EB%B6%80%ED%84%B0%205%EB%85%84%20%EA%B0%84%2077,%EB%8B%AC%EC%84%B1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C%98%A8%EB%9D%BC%EC%9D%B8%20%EC%B1%84%EB%84%90%EC%9D%84%20%ED%86%B5%ED%95%B4%EC%84%9C%EB%8F%84%20%EC%83%9D%EC%A4%91%EA%B3%84%EB%90%9C%20%EC%9D%B4%EB%B2%88,%ED%98%84%EB%8C%80%EC%B0%A8%EC%9D%98%20%EB%AF%B8%EB%9E%98%20%EC%A0%84%EB%9E%B5%EC%97%90%20
https://zdnet.co.kr/view/?no=20221012130538#:~:text=%EC%B6%94%EA%B5%90%EC%9B%85%20%EC%84%BC%ED%84%B0%EC%9E%A5%EC%9D%80%20,%EA%B3%A0%20%EB%A7%90%ED%96%88%EB%8B%A4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D%98%84%EB%8C%80%EC%B0%A8%EB%8A%94%20%EC%9D%B4%EC%A0%84%EC%97%90%20%EC%97%86%EB%8D%98%20%EB%8B%A4%EC%96%91%ED%95%9C%20%ED%95%98%EC%9D%B4%EB%B8%8C%EB%A6%AC%EB%93%9C,%EC%8B%A0%EC%B0%A8%EB%A5%BC%202026%EB%85%84%EB%B6%80%ED%84%B0%20%EB%8C%80%EA%B1%B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tech/CONT0000000000092539#:~:text=%ED%98%84%EB%8C%80%EC%9E%90%EB%8F%99%EC%B0%A8%EA%B7%B8%EB%A3%B9%EC%9D%80%20%E2%80%98%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20%EC%A4%91%EC%8B%AC%EC%9D%98%20%EC%9E%90%EB%8F%99%EC%B0%A8,%EB%8C%80%EC%9D%91%ED%95%A0%20%EC%88%98%20%EC%9E%88%EB%8A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tech/CONT0000000000092539#:~:text=%ED%98%84%EB%8C%80%EC%9E%90%EB%8F%99%EC%B0%A8%EA%B7%B8%EB%A3%B9%EC%9D%80%20%E2%80%98%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20%EC%A4%91%EC%8B%AC%EC%9D%98%20%EC%9E%90%EB%8F%99%EC%B0%A8,%EB%8C%80%EC%9D%91%ED%95%A0%20%EC%88%98%20%EC%9E%88%EB%8A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tech/CONT0000000000092539#:~:text=%EC%99%84%EC%A0%84%ED%9E%88%20%EC%83%88%EB%A1%9C%EC%9A%B4%20%EC%B0%A8%EC%9B%90%EC%9D%98%20%EB%AF%B8%EB%9E%98%20%EB%AA%A8%EB%B9%8C%EB%A6%AC%ED%8B%B0,%EC%A7%80%EC%86%8D%EC%A0%81%EC%9C%BC%EB%A1%9C%20%ED%98%81%EC%8B%A0%EC%A0%81%EC%9D%B8%20%EC%84%9C%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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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 분야까지 그룹 차원에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중장기 전략은 탄탄한 자동차 제조 기반 위에 미래 기술 투자를 대폭 늘려, 

2030 년대에도 성장 지속 가능한 종합 모빌리티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42]. 이러한 전략 방향은 지난 몇 년간의 성과(전기차 아이오닉 성공, 제네시스 

안착 등)와 앞으로의 투자 계획으로 미루어볼 때 비교적 일관되고 현실적인 로드맵으로 

평가됩니다. 

3.3 현대자동차의 차별화 포인트 

현대자동차는 수십 년간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에는 몇 가지 영역에서 

뚜렷한 차별화 강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제품 디자인과 상품성: 현대차는 글로벌 유수 

인재를 영입해 디자인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예를 들어 전 BMW M 총책임자 알버트 비어만, 

벤틀리 출신 디자이너 등을 영입해 주행성능과 디자인 경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신형 그랜저, 아이오닉 5/6, GV80 등은 디자인 완성도와 품질면에서 글로벌 어워드 수상 및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정체성(파라메트릭 다이나믹 등)을 확립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감각이 현대차 브랜드의 매력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전동화 및 수소 기술의 투트랙: 

경쟁사 대부분이 BEV 에 집중할 때, 현대차는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투트랙을 

가져간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투싼 ix FCEV)과 수소트럭 상용화(엑시언트 

수소트럭 유럽 공급)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분야의 선도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전기차에서도 E-GMP 플랫폼 기반의 아이오닉 시리즈로 800V 초급속 충전, Vehicle-to-

Load(V2L) 기능 등을 경쟁사보다 먼저 선보이며 기술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은 현대차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강점입니다. - 밸류체인 

통합(그룹 시너지): 현대자동차그룹은 강력한 수직계열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철강 계열사인 현대제철, 물류계열 현대글로비스 등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개발 속도와 원가 관리에 이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부품과 

자율주행 센서 모듈 등을 전담 개발·공급하여 그룹 내 기술 축적이 용이하고, 부품 표준화 및 

대량조달로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급을 

위해 LG 에너지솔루션, SK 온 등과 합작 투자하여 미국·인도네시아 등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를 통해 핵심 부품 안정 확보를 꾀하는 점도 차별화입니다. - 신흥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현대차는 글로벌 주요 시장뿐 아니라 인도, 러시아(현재는 제약),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공략에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현지화 모델 개발로 2 위권 

점유율을 차지했고, 동남아나 중남미에서도 현지 CKD 생산 등을 통해 일본 업체 위주의 

시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다변화 역량은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은 일부 경쟁사 

대비 리스크를 낮추고 기회를 넓힌 부분입니다. - 브랜드 및 고객경험: 현대자동차는 최근 

고객경험(CX) 혁신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디지털 쇼룸, 언택트 시승, 

OTA 로 차량 기능을 지속 업그레이드해주는 서비스 등 젊은 세대 친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패키지(블루링크 커넥티드 서비스, 평생 배터리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5#:~:text=%ED%98%B8%EC%84%B8%20%EB%AC%B4%EB%87%A8%EC%8A%A4%20%EC%82%AC%EC%9E%A5%EC%9D%80%20%E2%80%9C%ED%98%84%EB%8C%80%EC%B0%A8%EB%8A%94%20%EA%B8%80%EB%A1%9C%EB%B2%8C,%EB%AA%A8%EB%B9%8C%EB%A6%AC%ED%8B%B0%20%ED%9A%8C%EC%82%AC%EB%A1%9C%20%EA%B1%B0%EB%93%A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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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등)를 통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품질보증 10 년으로 미국시장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처럼,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평생 지원 같은 새로운 보증을 

검토하는 등 서비스 측면 혁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요소들의 효과로 현대차는 2020 년대 들어 글로벌 평판이 상승하고, 자동차 

전문지 평가나 소비자지수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술(전동화·수소), 밸류체인 통제력, 디자인 상품성, 시장다변화, 고객경험 등이 

현대자동차의 돋보이는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3.4 현대자동차의 주요 리스크 요인 

아무리 탄탄한 전략을 가진 기업이라도 리스크 요인은 존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직면한 

리스크는 대내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기술 경쟁 리스크: 전동화·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에서 빅테크 및 전문 스타트업 대비 

뒤처질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아직 테슬라, 구글(웨이모) 

등에 비해 경험치가 부족하고, 차량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자체 개발 

중이지만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 경쟁에서 패하면 SDV 

시대에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2030 년까지 전세계에 수천 명의 

SW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지만[43], 실리콘밸리 등의 인재와 경쟁하려면 조직문화 

개선과 파격적인 채용이 뒤따라야 합니다. 

 시장·경쟁 리스크: 중국 시장 부진은 현대차그룹의 지속 리스크입니다. 한때 100 만 대 

이상 판매하던 중국시장에서 2023 년 현대차 판매는 급감했고, 현지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와 전기차 경쟁, 정치적 이슈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향후 중국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 심화로 

주요 시장에서 가격경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3~2024 년 잇따라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현대차도 아이오닉 5 등의 가격 프로모션을 실시해야 했고, 

이는 수익성에 부담이 됩니다. 신규 진입자로 애플카와 같은 빅테크의 잠재적 진출, 

폭스콘 등의 위탁생산 모델 확대 등도 업계 지형을 흔들 변수입니다. 

 정책·규제 리스크: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높습니다. 미국 IRA 

법안처럼 보조금 정책 변경은 현대차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2025 년 

트럼프 행정부의 EV 세액공제 폐지는 현대차에 불리하게 작용해 미국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이어졌습니다[13]. 또한 환경규제 강화로 탄소배출 규제 벌금이나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한 등이 다가오는데, 전동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 제한 또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EU 의 반보조금 규제(중국산 전기차 관세)와 

같이 보호무역 흐름도 있어, 글로벌 운영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221012130538#:~:text=
https://energycapitalhtx.com/tesla-sales-drop-2025#:~:text=For%20the%20fourth%20quarter%2C%20Tesla,at%20the%20end%20of%20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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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및 원자재 리스크: 자동차 제조는 광범위한 공급망에 의존하는데, 최근 겪었던 

반도체 칩 공급난처럼 특정 부품 부족이 생산차질로 직결됩니다. 현대차는 비교적 

부품 재고를 확보하고 자체 발주를 늘려 대응했지만, 향후 배터리 원자재(리튬, 니켈 

등) 공급망이나 희토류 자재 수급 등이 새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은 

차량 제조원가를 밀어올려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인력·노무 리스크: 현대자동차는 국내 사업장에서 강성 노조로 유명하며, 매년 임단협 

교섭에 따른 파업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잦은 파업은 생산차질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전환기 인력 재배치(예: 엔진부문 인력->전동화)에도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전통 제조인력이 많은 조직을 소프트웨어 중심 문화로 바꾸는 데 

조직적 저항이나 학습 곡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력 구조 측면에서 고령화 

인건비 부담도 향후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평판 리스크: 품질 문제나 리콜, 사회적 이슈로 인한 평판 악화 가능성입니다. 

현대차는 과거 엔진결함(세타 2 엔진 리콜) 사태로 평판 타격을 입은 적 있으며, 

최근에도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안전 이슈가 보도되어 리콜을 

실시했습니다[44][45]. 향후 신기술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대규모 리콜 비용과 

브랜드 신뢰 하락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나 소비자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생산 확대로 탄소배출과 배터리 환경영향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부각될 수 있어, 

현대차도 2045 년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대응 중입니다. 

정리하면, 현대자동차는 기술인력 확보, 국제정세와 정책 변화, 공급망 안정, 노사관계, 

품질관리 등 다방면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현대차는 재무적으로 부채비율이 

낮고 현금흐름이 양호해(2025 년 대규모 투자에도 주주배당 유지[46]), 웬만한 충격은 견딜 

체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핵심은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기에 리스크를 선제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경영 역량일 것입니다. 

4 장. 인재상·조직 문화·채용 특징 

4.1 현대자동차 공식 인재상과 실제 현장에서의 해석 

현대자동차그룹의 공식 인재상 키워드는 도전, 창의, 열정, 협력, 글로벌 마인드 다섯 가지로 

제시됩니다[47][48].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념과 의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 창의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창의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능력, 열정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회사와 고객을 위해 

헌신적으로 몰입하는 태도, 협력은 개방적 사고로 타 조직과 목표를 공유하고 소통·협업하는 

역량, 글로벌 마인드는 타문화 이해와 다양성 존중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AMG%20SL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AMG%20SL
https://www.motorma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text=%EC%97%AC%EA%B8%B0%EC%97%90%2017%EC%A1%B08000%EC%96%B5%EC%9B%90%EC%97%90%20%EB%8B%AC%ED%95%98%EB%8A%94%20%ED%88%AC%EC%9E%90%20%EA%B3%84%ED%9A%8D%EC%9D%B4,%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99%80%20AI%20%ED%88%AC%EC%9E%90%EA%B9%8C%EC%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about-us/CONT0000000000000645#:~:text=%EB%8F%84%EC%A0%84%2C%20%EC%B0%BD%EC%9D%98%2C%20%EC%97%B4%EC%A0%95%2C%20%ED%98%91%EB%A0%A5%2C%20%EA%B8%80%EB%A1%9C%EB%B2%8C%EB%A7%88%EC%9D%B8%EB%93%9C%EB%A1%9C,%ED%95%B5%EC%8B%AC%EA%B0%80%EC%B9%98%EB%A5%BC%20%EC%8B%A4%EC%B2%9C%ED%95%A0%20%EC%88%98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about-us/CONT0000000000000645#:~:text=%EB%8F%84%EC%A0%84%2C%20%EC%B0%BD%EC%9D%98%2C%20%EC%97%B4%EC%A0%95%2C%20%ED%98%91%EB%A0%A5%2C%20%EA%B8%80%EB%A1%9C%EB%B2%8C%EB%A7%88%EC%9D%B8%EB%93%9C%EB%A1%9C,%ED%95%B5%EC%8B%AC%EA%B0%80%EC%B9%98%EB%A5%BC%20%EC%8B%A4%EC%B2%9C%ED%95%A0%20%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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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개발하는 인재상을 뜻합니다[49]. 이러한 인재상은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실제 

채용과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전”의 경우,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고 성취한 경험을 중시합니다. 현대차는 

정형화된 길만 고수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지원자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창의”는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창의적 

접근이나 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본인이 경험에서 어떻게 했는지 묻곤 합니다. R&D 

직군에서는 기술적 창의성, 비 R&D 에선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이 해당됩니다. “열정”은 단순히 

야근불사식의 열정이 아니라 오너십(주인의식)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일에 끝까지 

몰입하는지로 판단됩니다. 현대차 채용에서는 지원자가 지원 동기와 희망 업무에 얼마나 

간절함과 애정을 보이는지, 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협력”은 대기업 조직의 특성상 매우 중시되는데, 특히 현대차는 과거 수직적 

문화가 강했다가 최근 수평적 협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팀워크 경험, 

타부서와의 협업 사례 등을 많이 물어봅니다. 끝으로 “글로벌 마인드”는 현대차가 해외사업 

비중이 크기에 당연히 요구됩니다. 어학능력, 해외 경험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양성 

존중과 열린 사고입니다. 면접 시 외국인 동료와 일한 경험, 다른 배경의 사람과 프로젝트 

수행 사례 등을 통해 글로벌 소통 역량을 확인합니다. 요컨대 현대자동차 인재상의 5 대 

요소는 대형 제조기업이지만 스타트업처럼 도전·창의성을 발휘하고,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자는 보여주고자 하는 역량이나 

경험이 이 다섯 키워드와 연결되도록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조직 문화와 실제 근무 환경 

현대자동차는 전통적으로 강한 위계질서와 속도전 문화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정주영 창업주 

시절부터 내려온 “될 때까지 한다”는 강인한 문화와, 탑다운식 의사결정, 야근·특근 마다하지 

않는 풍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5~10 년간 현대차그룹은 조직문화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상당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수평적 호칭 및 소통문화 도입이 그 일환입니다. 

직급체계를 기존 대리/과장/차장 등에서 매니저/책임매니저로 단순화하고, 연공서열보다는 

역할중심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50]. 경영진은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보고방식도 대면결재 대신 이메일·메신저 등 비대면 보고를 허용하여 의사소통 

속도를 높였습니다[51]. 실제 직원 후기들을 보면 예전보다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 

제시가 늘어났고, 영어 이름이나 닉네임을 쓰는 조직도 있어 수평적 분위기를 내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또한 유연근무제와 복장자율화로 대표되는 유연한 조직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52]. 정시 출퇴근보다는 팀 단위 자율 조정, 선택근무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복장도 캐주얼 복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부 부서에는 

부분 재택근무제도 도입되어, 필요 시 재택이 허용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스타트업 창업가 정신”을 내부에 심겠다며 승진연한 폐지(능력 있으면 빠르게 승진) 등 파격 

조치도 시행했습니다[53]. 그러나 이러한 명문화된 제도와 실제 체감 사이에는 부서별 편차가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about-us/CONT0000000000000645#:~:text=%ED%98%84%EB%8C%80%EC%9E%90%EB%8F%99%EC%B0%A8%EA%B7%B8%EB%A3%B9%20%EC%9D%B8%EC%9E%AC%EC%83%81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about-us/CONT0000000000000645#:~:text=4%EC%B0%A8%20%EC%82%B0%EC%97%85%ED%98%81%EB%AA%85%EC%9D%98%20%EC%8B%9C%EB%8C%80%2C%20%E2%80%98%EA%B2%8C%EC%9E%84%EC%9D%98%20%EB%A3%B0%E2%80%99%EC%9D%80,%ED%8F%90%EC%A7%80%20%EB%93%B1%EC%9C%BC%EB%A1%9C%20%ED%98%81%EC%8B%A0%EC%9D%84%20%EA%B0%80%EC%8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about-us/CONT0000000000000645#:~:text=4%EC%B0%A8%20%EC%82%B0%EC%97%85%ED%98%81%EB%AA%85%EC%9D%98%20%EC%8B%9C%EB%8C%80%2C%20%E2%80%98%EA%B2%8C%EC%9E%84%EC%9D%98%20%EB%A3%B0%E2%80%99%EC%9D%80,%ED%8F%90%EC%A7%80%20%EB%93%B1%EC%9C%BC%EB%A1%9C%20%ED%98%81%EC%8B%A0%EC%9D%84%20%EA%B0%80%EC%8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about-us/CONT0000000000000645#:~:text=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about-us/CONT0000000000000645#:~:text=%EA%B8%B0%EC%97%85%EB%AC%B8%ED%99%94%EB%A5%BC%20%EB%A7%8C%EB%93%A4%EC%96%B4%EA%B0%80%EA%B3%A0%20%EC%9E%88%EC%8A%B5%EB%8B%88%EB%8B%A4,%ED%8F%90%EC%A7%80%20%EB%93%B1%EC%9C%BC%EB%A1%9C%20%ED%98%81%EC%8B%A0%EC%9D%84%20%EA%B0%80%EC%86%8D%ED%95%98%E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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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제조현장이나 전통부문은 여전히 보수적 색채가 남아있고, 일부 관료주의도 

존재합니다. 반면 전동화사업부, SW 개발조직 등 신사업 부문은 사내에서도 젊고 역동적인 

문화가 퍼져 수평적이며 창의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조직문화의 또 다른 측면은 

노사관계입니다. 현대차는 강성 노조로 유명하나, 최근 정의선 회장 취임 후 노조와의 협력적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2 년, 2023 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노사관계 안정이 강조되었습니다. 회사는 미래차 전환을 위해 노조와 TFT 를 만들어 전기차 

생산방식 변경에 따른 고용문제 등을 협의하고, 노조도 파업보다는 내부 구성원의 복리후생, 

임금 인상 등의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학습과 성장 문화도 

중요한데, 현대차그룹은 자체 인재개발원을 운영하며 직무교육, 리더십 교육을 

체계화했습니다[54][55]. 특히 DX, AI, SW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학습 플랫폼(e-

campus)과 사외 교육 지원도 확대하여, 직원들이 새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조직문화는 과거의 경직된 제조업 이미지를 탈피해, 

민첩하고 창의적인 문화로 변모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는 변화관리 측면에서 도전이지만,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워라밸과 자기계발 기회를 주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4.3 최근 채용 동향과 특징 (3~6 개월) 

현대자동차의 채용은 정기공채 폐지, 상시수시채용 체제로 전환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최근 

3~6 개월 동향을 보면, 미래차 역량 확보를 위한 특정 직무 채용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2025 년 하반기~2026 년 초 게시된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면, SW 개발, 자율주행, 배터리, 

모터, AI 분석, 모빌리티 서비스 기획 등 신기술 분야 인력 모집이 활발합니다. 예컨대, 

2025 년 11 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글로벌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우수 개발자 대상 

채용설명회를 열고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26 년 1 분기에도 자율주행 SW, 

차량 사이버보안, 로보틱스 연구 등의 경력 공고가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SDV 전환 가속과 맞물려 있습니다[43]. 채용 공고 어조는 예전의 딱딱한 기업공고보다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직무소개에 개발환경이나 사용 기술스택을 상세히 적고, 지원요건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좋습니다(우대)” 형식으로 기술하여 지원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매칭해볼 수 있게 합니다. 모집직무명도 변화가 있는데, 과거에는 “~~분야 연구원”처럼 

모호했던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차량용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등 구체적 

역할 중심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채용 전형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있어, 일부 R&D 

직군은 코딩테스트나 과제전형을 도입하여 실무역량을 검증합니다. 특히 SW 직군은 전공 

무관 테스트 코스(Procto)에 의한 실력 검증 후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 

일정은 상시화되어 3~6 개월 내내 직무별로 수시 모집공고가 뜨며, 지원자들은 자소설닷컴 

등의 사이트를 통해 최신 공고와 자기소개서 문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5 년 하반기와 

2026 년 초의 공고들을 보면 자기소개서 문항은 대체로 ① 지원 동기 및 직무 선택 이유, ② 

해당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 ③ 과거 경험 중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낸 

사례, ④ 현대차의 인재상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이 부합함을 보이는 경험 등이 자주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about-us/CONT0000000000000645#:~:text=,%EB%A6%AC%EB%8D%94%20%EC%9C%A1%EC%84%B1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about-us/CONT0000000000000645#:~:text=,%EB%A6%AC%EB%8D%94%20%EC%9C%A1%EC%84%B1
https://zdnet.co.kr/view/?no=20221012130538#:~: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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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합니다[56][57]. 이를 통해 현대차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직무적합성(전문성) + 

조직적합성(인재상 매치)입니다. 한편 채용설명회나 HR 인터뷰에서 강조되기로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 사고”, “팀 플레이 역량” 등이 최근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앞서 언급한 공식 인재상과 일맥상통함을 보여줍니다. 

채용 대상은 신입공채 폐지 이후 인턴→전환 또는 경력직 수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신입의 

경우 현대차그룹 공통 인턴십(FTS 등) 선발 후 평가를 거쳐 신입으로 입사하거나, 직무별로 

신입수시(예: SW 직무 신입 특별채용) 형태로 진행합니다. 경력직 채용은 전문경력직 채용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열리며, 요즘은 자동차 산업 외부(IT 기업 등)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 대우도 불사하는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 석학, 로봇공학 

박사 등을 고급 인재로 영입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현대자동차 채용은 

미래 역량 중심, 유연한 상시채용 체제, 실무역량 직접 검증 강화, 기업문화 변화를 반영한 

인재상 평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4.4 채용 및 면접에서 강조되는 키워드와 역량 

현대자동차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반복적으로 접하는 핵심 키워드와 

요구 역량이 있습니다. 첫째, “협업”과 “소통”입니다. 직무 불문하고 현대차 면접질문 사례를 

보면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 동료와 함께 목표를 달성한 사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협력형 인재상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는 혼자 뛰어난 것보다 팀으로 성과내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본인이 협업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냈는지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인의식”, “몰입” 등의 키워드입니다. 현대차 인사담당자들은 열정(Ownership)을 평가할 

때 지원자가 얼마나 회사와 직무에 진심인지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소개서에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관련해 꾸준히 준비한 노력(학습, 프로젝트 등)을 구체적으로 

쓰길 기대합니다. 면접에서도 “우리 회사에 왜 오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피상적 답변을 

하기보다, 현대차의 미래 전략이나 최근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본인의 기여방안을 말하는 

지원자를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셋째,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입니다. 이는 직무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논리적 사고를 중요하게 봅니다. 

기술직의 경우 전공 기초 질문은 물론, 한두 단계 심화된 응용 질문을 던져 기초탄탄형 

인재인지 테스트합니다. 예컨대 SW 직무라면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원리를 묻거나, 차량 제어 

직무라면 전자제어장치 구성이나 센서퓨전 개념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 경험을 자소서/면접에서 거의 빠짐없이 묻는데, 이는 현대차가 원하는 

창의·도전 역량과 연결됩니다. 예시로 “업무나 과제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 같은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위기대처, 개선 노력을 평가합니다. 넷째, 

“글로벌 역량”입니다. 영어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인과 협업한 경험, 해외연수경험 

등을 물어 글로벌 마인드를 파악합니다. 다국적 팀 프로젝트 경험, 또는 다양한 문화권 

소비자 대상 시장조사 경험 등을 어필하면 좋습니다. 다섯째로, 최근 부상하는 키워드로 

https://jasoseol.com/recruit/50003#:~:text=%EC%9E%85%EB%A0%A5%EA%B0%80%EB%8A%A5%29
https://jasoseol.com/recruit/50003#:~:text=%EC%9E%85%EB%A0%A5%EA%B0%80%EB%8A%A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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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제조업이지만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면서 모든 

업무에 데이터 활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 경험이나 도구 

활용 능력(엑셀 통계, 파이썬 분석 등)을 강조하면 면접관들의 관심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사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 역시 간접적으로 평가됩니다. 자기소개서 마지막 문항 

등으로 “당사가 직면한 미래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묻는 사례가 있고, 

면접에서도 최근 현대차 관련 뉴스를 알고 있는지, 현대차 제품을 실제 타본 경험이나 인상 

등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는 지원자의 기업 관심도와 산업 식견을 보려는 것이므로, 

지원자는 사전에 현대차의 최근 보도자료, 산업 트렌드를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팀워크, 오너십, 전문성/문제해결, 글로벌·디지털 마인드, 그리고 회사사업에 대한 관심이 

현대자동차 채용 단계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장. 직무 분석 – SW Development (소프트웨어 

개발) 

5.1 SW Development 직무의 핵심 역할과 업무 범위 

현대자동차에서 말하는 SW Development 직무는 주로 차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설계·개발·검증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기계공학적 산물에서 전자제어 및 

소프트웨어 집약적 시스템으로 변모함에 따라, SW 개발자는 현대차 R&D 조직 내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루 단위의 업무로 보면, SW 개발자는 코딩과 디버깅이 주요 

일과입니다. 맡은 제어기(ECU)나 기능 모듈의 소프트웨어를 C/C++ 등으로 구현하고, 

시뮬레이터나 개발보드에서 동작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 

작성, 동료와의 코드 리뷰, 회의 참석 등도 수반됩니다. 한 달 단위로 보면, 차량 한 모델의 

소프트웨어는 수많은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능 단위로 스프린트(Sprint)를 돌며 

개발 일정을 맞춰갑니다. 예를 들어 ADAS 팀 SW 개발자라면 이달에는 차간거리 유지 

알고리즘 개선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 다음 달에는 차선변경 보조기능 코드를 작업하는 

식으로 애자일하게 기능 개발을 진행합니다. 1 년 단위의 큰 주기로는 차량 신규 모델 출시 

또는 연식 변경 모델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일정에 맞춰 프로젝트가 흘러갑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SOP(Start of Production)일정에 맞춰 수년 주기의 모델 개발이 

이뤄지는데, SW 개발자는 기획 초기부터 요구사항 정의, 아키텍처 설계, 구현, 검증, 양산 

적용까지 풀 프로세스에 참여합니다. 현대차는 2025 년부터 모든 차종에 OTA 업데이트를 

적용하므로, SW 개발자들은 양산 후에도 소프트웨어 패치와 기능 추가 작업을 지속하게 

됩니다[39][40]. 업무 범위는 세부 전공 분야에 따라 나뉩니다. 차량 제어기 SW 개발은 

ECU 의 베이스 소프트웨어(BSW)와 응용 소프트웨어 모두를 다룹니다. 예컨대 파워트레인 

제어 SW 개발자는 엔진/모터 제어 로직을, 바디 제어 SW 개발자는 도어락, 에어컨 등 

바디전자 제어를, ADAS SW 개발자는 자율주행 센서데이터 처리와 제어를 개발하는 식입니다.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tech/CONT0000000000092539#:~:text=%ED%98%84%EB%8C%80%EC%9E%90%EB%8F%99%EC%B0%A8%EA%B7%B8%EB%A3%B9%EC%9D%80%20%E2%80%98%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20%EC%A4%91%EC%8B%AC%EC%9D%98%20%EC%9E%90%EB%8F%99%EC%B0%A8,%EB%8C%80%EC%9D%91%ED%95%A0%20%EC%88%98%20%EC%9E%88%EB%8A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tech/CONT0000000000092539#:~:text=%ED%98%84%EB%8C%80%EC%9E%90%EB%8F%99%EC%B0%A8%EA%B7%B8%EB%A3%B9%EC%9D%80%20%E2%80%98%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20%EC%A4%91%EC%8B%AC%EC%9D%98%20%EC%9E%90%EB%8F%99%EC%B0%A8,%EB%8C%80%EC%9D%91%ED%95%A0%20%EC%88%98%20%EC%9E%88%EB%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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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량 내부 통신(CAN/LIN/Ethernet) 소프트웨어, 진단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앱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도메인 SW 개발자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현대차가 자체 

차량 OS(ccOS)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들은 운영체제, 미들웨어, 클라우드 연계 SW 등을 개발하여 차량 전체 SW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결국 SW Development 직무란, 차량이라는 제품에 두뇌와 신경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58][59]. 현대오토에버(계열사) 소속으로 많은 SW 개발 인력이 

있지만, 현대자동차 자체에도 핵심 SW 설계자는 상당수 포진해 차량 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난이도 높은 기능 개발을 주도합니다. 이들의 하루 일과는 일반 IT 개발자와 

유사하면서도, 자동차라는 실물 하드웨어와 밀접히 연관된 실시간 제어 소프트웨어를 

다룬다는 점에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5.2 SW 개발 직무의 이해관계자 맵 (주요 협업 대상) 

SW 개발자는 다양한 내부·외부 이해관계자와 협업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먼저 기계/전자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긴밀히 소통합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특정 전자제어장치(ECU)와 

센서/액추에이터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하므로, 전장설계팀(HW 팀)과 SW 팀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카메라 SW 를 개발한다면, 카메라 센서 스펙과 위치를 

정하는 ADAS 하드웨어팀과 상시 정보교환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핵심 파트너는 시스템 

엔지니어 및 기획자입니다. 차량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를 담당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또는 기능책임자)가 있고, SW 개발자는 그 요구사항을 실현하도록 상세 설계를 

합니다. 따라서 요구사항 변경이나 타 부문 기능과의 인터페이스 등 이슈가 있을 때 

시스템/기획 담당자와 협의합니다. 테스트·검증팀(QA)도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현대차는 

차량 소프트웨어에 대해 엄격한 테스트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며, 전담 검증팀(예: Software 

Validation 팀)이 HIL(Hardware-in-the-Loop) 테스트, 시뮬레이션, 차량 테스트를 

수행합니다[60]. SW 개발자는 검증팀이 발견한 버그를 수정하거나, 함께 재현 테스트를 하며 

품질 확보를 위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기획/PM 조직과도 협업이 있습니다. 신차 개발 

PM 들은 일정 관리와 부문 간 조율을 하는데, SW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이 크므로 PM 과 함께 우선순위 조정, 자원 배분을 논의합니다. 또한 차량 출시 후 OTA 

업데이트 일정도 PM 조직(상품기획 등)과 협업하여, 어떤 기능을 언제 배포할지 결정합니다. 

내부적으로 현대차그룹 내 계열사 협업도 중요합니다.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등에서 

개발한 모듈이나 플랫폼을 가져와 적용하는 경우, 그 담당자들과 협력합니다. 예컨대 

현대오토에버가 개발한 표준 차량 SW 플랫폼(모빌진)[61]을 현대차 개발자가 활용해 ECU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기술지원이나 커스터마이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부품 공급업체(Tier 1)가 있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보쉬, 콘티넨탈, 

모비스 등 공급사에서 납품하는 ECU 에 내장되어 오기도 합니다. 이때 외부 SW 모듈과 

자사 SW 의 통합이 필요하여, 공급사 엔지니어와 인터페이스 사양을 맞추고 이슈 발생 시 

공동 디버깅을 합니다[62]. 최근 차량에는 빅테크와의 협업도 늘어, 예를 들어 

https://ji-se.tistory.com/entry/%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24%EB%85%84-%EC%83%81%EB%B0%98%EA%B8%B0-%E2%80%98%EC%B0%A8%EB%9F%89-%EC%9E%84%EB%B2%A0%EB%94%94%EB%93%9C-SW-%EA%B0%9C%EB%B0%9C%E2%80%99-%EC%A7%81%EB%AC%B4-%EB%B6%84%EC%84%9D-%EB%B0%8F-%EC%A4%80%EB%B9%84-%EA%B0%80%EC%9D%B4%EB%93%9C#:~:text=Image
https://ji-se.tistory.com/entry/%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24%EB%85%84-%EC%83%81%EB%B0%98%EA%B8%B0-%E2%80%98%EC%B0%A8%EB%9F%89-%EC%9E%84%EB%B2%A0%EB%94%94%EB%93%9C-SW-%EA%B0%9C%EB%B0%9C%E2%80%99-%EC%A7%81%EB%AC%B4-%EB%B6%84%EC%84%9D-%EB%B0%8F-%EC%A4%80%EB%B9%84-%EA%B0%80%EC%9D%B4%EB%93%9C#:~:text=Image
https://ji-se.tistory.com/entry/%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24%EB%85%84-%EC%83%81%EB%B0%98%EA%B8%B0-%E2%80%98%EC%B0%A8%EB%9F%89-%EC%9E%84%EB%B2%A0%EB%94%94%EB%93%9C-SW-%EA%B0%9C%EB%B0%9C%E2%80%99-%EC%A7%81%EB%AC%B4-%EB%B6%84%EC%84%9D-%EB%B0%8F-%EC%A4%80%EB%B9%84-%EA%B0%80%EC%9D%B4%EB%93%9C#:~:text=5,%EC%A0%9C%EC%96%B4%20%EB%A1%9C%EC%A7%81%20%EB%93%B1%EC%9D%84%20%ED%8F%AC%ED%95%A8%20%ED%95%A9%EB%8B%88%EB%8B%A4
https://ji-se.tistory.com/entry/%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24%EB%85%84-%EC%83%81%EB%B0%98%EA%B8%B0-%E2%80%98%EC%B0%A8%EB%9F%89-%EC%9E%84%EB%B2%A0%EB%94%94%EB%93%9C-SW-%EA%B0%9C%EB%B0%9C%E2%80%99-%EC%A7%81%EB%AC%B4-%EB%B6%84%EC%84%9D-%EB%B0%8F-%EC%A4%80%EB%B9%84-%EA%B0%80%EC%9D%B4%EB%93%9C#:~:text=%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EB%8A%94%20%ED%98%84%EB%8C%80%EC%9E%90%EB%8F%99%EC%B0%A8%EA%B7%B8%EB%A3%B9%EC%9D%98%20%EC%B0%A8%EB%9F%89%20%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OS%29%20%EC%97%AD%ED%95%A0%EC%9D%84%
https://ji-se.tistory.com/entry/%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24%EB%85%84-%EC%83%81%EB%B0%98%EA%B8%B0-%E2%80%98%EC%B0%A8%EB%9F%89-%EC%9E%84%EB%B2%A0%EB%94%94%EB%93%9C-SW-%EA%B0%9C%EB%B0%9C%E2%80%99-%EC%A7%81%EB%AC%B4-%EB%B6%84%EC%84%9D-%EB%B0%8F-%EC%A4%80%EB%B9%84-%EA%B0%80%EC%9D%B4%EB%93%9C#:~:text=1,%EB%8F%99%EC%9E%91%ED%95%A0%20%EC%88%98%20%EC%9E%88%EB%8A%94%20%EA%B8%B0%EB%B0%98%EC%9D%84%20%EB%A7%8C%EB%93%AD%EB%8B%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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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테인먼트에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를 적용하거나, 구글/아마존 AI 서비스를 연동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업체 개발자들과 협업하여 SDK 를 통합하고 호환성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규제기관 및 인증기관과의 관계도 고려됩니다. 차량 소프트웨어는 안전에 

직결되므로 기능안전(ISO 26262) 인증이나 보안 인증(UNECE 사이버보안 규정) 등을 

받아야 하는데, SW 개발자는 인증 대응팀과 함께 서류 작성, 프로세스 준수 등의 작업을 

합니다. 고객 서비스 부문도 이해관계자인데, 출시 후 만약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서비스센터 기술진에게 SW 개발자가 직접 원인과 조치방법을 

설명해주는 일도 생깁니다. 한편, 완성차 업계는 복잡한 매트릭스 조직이라 프로젝트 진행 시 

다양한 부문의 의견 조율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팀은 UI/UX 소프트웨어 요구를, 

영업/마케팅팀은 특정 시장 맞춤 소프트웨어 사양을 요청할 수 있어, SW 개발자는 

타부서와도 조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SW 개발 직무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시스템/기획, 

검증, PM, 계열사, 부품사, IT 기업, 인증기관, 사후서비스 조직 등과 폭넓게 협업하며, 기술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5.3 SW 개발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 (기술·지식·소프트스킬) 

SW 개발 직무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 역량 영역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 기술 역량, 도메인 

지식 역량, 소프트스킬 역량. 

1) 기술(프로그래밍) 역량: 차량 SW 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주류이므로, C/C++ 언어 

숙달이 기본입니다. 메모리 관리, 포인터, 실시간 프로그래밍 등 C/C++ 저수준 기법에 

능해야 하며, RTOS(실시간 운영체제) 환경 프로그래밍 경험이 요구됩니다[59][63]. 또한 

차량 개발 생태계에서 표준으로 통하는 AUTOSAR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Autosar 기반으로 ECU 소프트웨어 구조가 짜여지므로, 개발자는 ECU 의 OS, 메모리, 

통신, 진단 등 기본 SW 모듈 구성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64].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컴퓨터공학 기본기도 필수이며, 차량 제어 알고리즘의 특성상 제어공학, 신호처리에 

대한 코딩 능력(예: 매트랩/시뮬링크 사용, C 코드 변환 등)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차량 

SW 규모가 커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역량도 점점 요구되고 있습니다[65]. 객체지향 

설계, 계층화, 모듈화 등에 대한 이해와 UML 등 설계표기법 활용이 있으면 유용합니다. 그 

밖에 차량 데이터 분석이나 딥러닝 등도 점차 접목되기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AI 알고리즘 

기초 등이 있으면 차세대 모빌리티 SW 개발에 경쟁력이 됩니다. 

2) 지식(도메인) 역량: 소프트웨어 기술만으로는 차량 SW 개발을 완성할 수 없고, 자동차 

도메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파워트레인 제어 SW 개발자는 내연기관 또는 

전기모터의 동역학 원리와 토크/출력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ADAS SW 개발자는 영상처리, 

센서퓨전과 함께 주행 물리(차량 거동, 제동거리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계공학, 차량공학의 기초 개념을 알아야 하고, CAN 통신 프로토콜, 진단규격(UDS) 등 

차량 전자전기(E/E) 아키텍처에 대한 지식도 요구됩니다. 실제 현대차 SW 직무 채용에서는 

https://ji-se.tistory.com/entry/%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24%EB%85%84-%EC%83%81%EB%B0%98%EA%B8%B0-%E2%80%98%EC%B0%A8%EB%9F%89-%EC%9E%84%EB%B2%A0%EB%94%94%EB%93%9C-SW-%EA%B0%9C%EB%B0%9C%E2%80%99-%EC%A7%81%EB%AC%B4-%EB%B6%84%EC%84%9D-%EB%B0%8F-%EC%A4%80%EB%B9%84-%EA%B0%80%EC%9D%B4%EB%93%9C#:~:text=%ED%95%B4%EB%8B%B9%20%ED%8F%AC%EC%A7%80%EC%85%98%EC%9D%80%20%EC%B0%A8%EB%9F%89%20ECU,%EA%B0%9C%EB%B0%9C%20%EB%93%B1%EC%9D%98%20%EC%97%85%EB%AC%B4%EB%A5%BC%20%EC%88%98%ED%96%89%ED%95%98%EA%B2%8C%20%EB%90%A9%EB%8B%88%EB%8B%A4
https://ji-se.tistory.com/entry/%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24%EB%85%84-%EC%83%81%EB%B0%98%EA%B8%B0-%E2%80%98%EC%B0%A8%EB%9F%89-%EC%9E%84%EB%B2%A0%EB%94%94%EB%93%9C-SW-%EA%B0%9C%EB%B0%9C%E2%80%99-%EC%A7%81%EB%AC%B4-%EB%B6%84%EC%84%9D-%EB%B0%8F-%EC%A4%80%EB%B9%84-%EA%B0%80%EC%9D%B4%EB%93%9C#:~:text=%ED%95%B4%EB%8B%B9%20%ED%8F%AC%EC%A7%80%EC%85%98%EC%9D%80%20%EC%B0%A8%EB%9F%89%20ECU,%EA%B0%9C%EB%B0%9C%20%EB%93%B1%EC%9D%98%20%EC%97%85%EB%AC%B4%EB%A5%BC%20%EC%88%98%ED%96%89%ED%95%98%EA%B2%8C%20%EB%90%A9%EB%8B%88%EB%8B%A4
https://ji-se.tistory.com/entry/%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24%EB%85%84-%EC%83%81%EB%B0%98%EA%B8%B0-%E2%80%98%EC%B0%A8%EB%9F%89-%EC%9E%84%EB%B2%A0%EB%94%94%EB%93%9C-SW-%EA%B0%9C%EB%B0%9C%E2%80%99-%EC%A7%81%EB%AC%B4-%EB%B6%84%EC%84%9D-%EB%B0%8F-%EC%A4%80%EB%B9%84-%EA%B0%80%EC%9D%B4%EB%93%9C#:~:text=1,%EB%8F%99%EC%9E%91%ED%95%A0%20%EC%88%98%20%EC%9E%88%EB%8A%94%20%EA%B8%B0%EB%B0%98%EC%9D%84%20%EB%A7%8C%EB%93%AD%EB%8B%88%EB%8B%A4
https://ji-se.tistory.com/entry/%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24%EB%85%84-%EC%83%81%EB%B0%98%EA%B8%B0-%E2%80%98%EC%B0%A8%EB%9F%89-%EC%9E%84%EB%B2%A0%EB%94%94%EB%93%9C-SW-%EA%B0%9C%EB%B0%9C%E2%80%99-%EC%A7%81%EB%AC%B4-%EB%B6%84%EC%84%9D-%EB%B0%8F-%EC%A4%80%EB%B9%84-%EA%B0%80%EC%9D%B4%EB%93%9C#:~:text=%ED%95%A9%EB%8B%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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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학 기본 지식 보유자 우대”를 명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차량 개발 프로세스 표준인 

A-SPICE 나 안전 표준 ISO 26262 (ASIL-D 등급)에 맞는 개발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품질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66]. 예를 들어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작성, 형상관리 툴 사용, 코드 정적분석, MISRA-C 코딩규칙 준수 등의 지식은 

현대차 SW 개발자에게 일상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도메인을 잘 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전장 부품의 동작 원리 (센서, 액추에이터 등)와 

차량 해부학(차종 구조, 시스템 분류)에 대한 이해도 갖춰야 협업 시 원활합니다. 

3) 소프트스킬 역량: SW 개발 직무라고 해서 코딩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대기업 

환경에서는 협업 및 문제해결 역량이 두드러지게 요구됩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앞서 이해관계자 부분에서 언급했듯 다기능 팀과 의견 교환, 이슈 논의를 매일 하게 되므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거나 문서화하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둘째, 분석적 사고와 문제해결 

스킬입니다. 소프트웨어 버그는 복잡한 시스템 상에서 발생하므로, 원인 파악을 위해 논리적 

추론과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로그를 보고 패턴을 찾거나, 결함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계획을 세우는 등 체계적인 문제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특히 차량은 안전과 직결되기에, 

문제를 임시로 덮기보다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철저함과 책임감이 필수입니다. 셋째, 

학습 민첩성입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토콜, 

새로운 툴이 나오면 능동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현대차는 그룹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장려하므로, 개발자 스스로 자기계발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넷째, 협업과 조율 

스킬입니다. 하나의 기능 구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이루고 함께 일정을 맞춰야 

하므로, 팀 플레이어로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종종 SW 개발자는 HW 부서나 기획부서와 

충돌하기도 하는데, 이때 갈등관리와 설득 능력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끝으로, 품질 및 

프로세스 준수에 대한 태도도 강조됩니다. 안전이 생명이기에 문서화, 리뷰, 프로세스를 

지키는 끈기와 디테일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정 준수를 위한 타임 매니지먼트 역량도 

필수적입니다. 

정리하면 한 번 배우면 끝인 정적인 역량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이 현대자동차 SW 개발직에 요구됩니다. 요즘 채용 전형에서도 이러한 다면 

역량을 확인하고자 코딩테스트+직무면접+인성면접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코딩 실력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이해, 그리고 협업 태도를 함께 

보여줘야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5.4 SW 개발 직무의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자동차 SW 개발자의 성과는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량화된 지표와 정성적 평가가 혼용됩니다. 대표적인 KPI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활용됩니다: - SW 품질 지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결함률(Bug Rate)이 중요합니다. 출시 전 

https://ji-se.tistory.com/entry/%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24%EB%85%84-%EC%83%81%EB%B0%98%EA%B8%B0-%E2%80%98%EC%B0%A8%EB%9F%89-%EC%9E%84%EB%B2%A0%EB%94%94%EB%93%9C-SW-%EA%B0%9C%EB%B0%9C%E2%80%99-%EC%A7%81%EB%AC%B4-%EB%B6%84%EC%84%9D-%EB%B0%8F-%EC%A4%80%EB%B9%84-%EA%B0%80%EC%9D%B4%EB%93%9C#:~:text=%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EB%8A%94%20%EC%9D%B4%EC%B2%98%EB%9F%BC%20%EC%B6%95%EC%A0%81%EB%90%9C%20%EC%B0%A8%EB%9F%89%20SW,SDV%20%EC%97%AD%EB%9F%89%EC%9D%84%20%EA%B0%95%ED%99%94%20%ED%95%98%EA%B3%A0%20%EC%9E%88%EC%8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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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단계에서 발견되는 결함 수, 출시 후 차량에서 리포트되는 SW 문제 건수를 

추적합니다. 목표는 결함 “제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함건수 감소율, 심각도 높은 버그의 

Zero-out 등을 성과로 봅니다. 또한 정량적 지표로 코드 커버리지(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로 검증된 코드 비율)도 관리됩니다. 90% 이상 커버리지 확보 등이 팀 목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 일정 및 생산성 지표: SW 기능 개발의 일정 준수율이 핵심 평가 

포인트입니다. 자동차 개발은 연쇄적으로 연결된 일정이므로, SW 모듈이 마감 시한 내에 

계획된 기능 구현을 완료했는지가 중요 KPI 입니다. 이를 위해 스케줄 이행률(계획 대비 실제 

완료율)이나 지연 일수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선 개발자 1 인당 코드 라인 

수나 스토리 포인트 처리량 등을 보기도 하지만, 단순 라인 수는 품질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현대차에서는 기능 포인트당 투입시간 대비로 효율성을 평가하는 편입니다. - 기능 성능 지표: 

개발한 SW 가 목적한 성능지표을 달성했는지도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 모터제어 SW 라면 

토크 제어 오차율(%), ADAS SW 라면 객체인식 정확도(Precision/Recall), 인포테인먼트 

SW 라면 앱 로딩시간(초) 같은 구체적 성능 수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 대비 성능 

달성도를 KPI 로 설정해 평가합니다. - 코딩 표준 및 프로세스 준수도: 현대차는 MISRA-C 등 

코딩규칙 위반건수, A-SPICE 프로세스 준수율 등을 지표로 삼아, SW 개발 과정이 

품질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 평가에도 이러한 준수도가 반영됩니다. 

예컨대 본인이 작성한 코드에 결함이나 규칙위반이 적고 리뷰를 통과한 비율이 높다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정성적 평가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상급자는 부하 개발자의 문제해결 기여도를 살핍니다. 

난이도 높은 SW 이슈 발생 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해결에 기여했는지가 평가되며, 

“A 대리가 OBD 통신 버그를 적극 디버깅하여 해결함으로써 일정지연을 막았다”와 같은 

피드백이 성과평가에 기재됩니다. 또한 창의적인 개선 제안도 좋은 평가요소입니다. SW 

개발자는 업무 효율이나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기회가 많은데, 예를 들어 “테스트 

자동화 툴을 개발하여 팀 전체 테스트 시간을 20% 단축했다”거나 “새로운 제어 로직을 

제안해 특허를 출원했다”와 같은 성과는 가점입니다.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역시 간과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코딩을 잘 해도 팀워크가 부족하면 높은 고과를 받기 

어려운데, 팀 내에서 지식 공유를 활발히 하고, 타 부서와의 협업을 원만히 이끈 구성원에게 

리더들은 좋은 평가를 줍니다. 가령 “B 과장은 타 부문과 이슈 조율을 잘하여 팀 목표 달성에 

이바지했다”는 식입니다. 현대차의 성과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되지만, 최근에는 절대평가 

요소와 다면평가(동료 피드백)도 부분 도입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계발 노력도 평가에 참고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스킬 습득, 

사내외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등이 있으면 발전가능성으로 인정받습니다. 

현대차는 1 년에 두 번 인사평가를 실시하며, 상사가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고 코멘트를 

남깁니다. 이때 SW 개발직무에서는 “품질/일정 목표 달성도 + 문제해결 기여 + 협업도”가 

핵심 평가축입니다. 한 예로, 2025 년 신차 프로젝트에서 SW 모듈을 맡았던 개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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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면: “할당된 기능 X 개 중 Y 개 일정 내 구현, 테스트 결함 Z 건 (목표 이하), Critical 

버그 無 , 프로세스 준수 양호. 센서 신호간 충돌 문제 발생 시 적극 분석 및 임시해결방안 

제시. 타팀과 협업하여 OTA 오류 이슈 해결 주도. 전체적으로 안정적 수행” 이런 식으로 

평가요소가 서술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가 누적되면 승진이나 고성과자 포상(현대차는 

Pride 프로그램 등 인센티브 제도 있음) 등에 반영됩니다. 

5.5 대표 업무 시나리오 예시 – ADAS 카메라 SW 개발자의 하루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SW 개발 직무의 구체적인 일감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업무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예시: ADAS(첨단운전자보조) 카메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김엔지니어”의 사례. 

오전 8:30, 김엔지니어는 남양연구소 자율주행 SW 팀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오늘 할 일은 

차선인식 알고리즘 개선 코드 마무리와 차량 테스트입니다. 출근하자마자 먼저 빌드 서버에 

overnight 빌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에러 없음으로 떴고, 통합테스트 결과도 

양호합니다. 그는 자신의 코드 변경 사항을 동료들과 공유하기 위해 9 시에 있을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준비합니다. 

오전 9:00, 팀원 6 명이 모여 스크럼을 진행합니다. 김엔지니어는 “차선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해 Edge Detection 부분을 개선했고, 테스트 이미지 세트에서 인식률이 92%→95%로 

올랐다”라고 어제 작업 결과를 보고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곡선구간에서 false negative 가 

조금 증가한 것 같다”고 우려도 공유합니다. 테스트 담당자 이대리는 “오전 중에 테스트 

차량에 새 SW 를 올려서 실제 주행데이터로 확인해보자”고 제안합니다. 팀장은 모두에게 

“이번 스프린트 마감까지 3 일 남았으니, 남은 백로그 아이템을 잘 마무리하자”고 독려합니다. 

오전 10:00, 김엔지니어는 HIL 시뮬레이터 앞에 앉습니다. 가상환경에서 여러 도로 

시나리오를 돌려보며 차선인식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60]. 어느 한 

시나리오(곡선 진입 시)에 차선인식이 순간 끊기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로그를 추적해보니, 

밝기 변화가 심할 때 threshold 계산에 문제가 생기는 듯합니다. 이를 수정하려고 잠시 

고민한 뒤, 가중치 파라미터를 조정해볼 것을 메모해둡니다. 

오전 11:30, 테스트 담당자 이대리가 불러서 같이 테스트 트랙 주행을 나갑니다. 개발 

노트북과 디버깅 툴을 차량에 연결하고, 직접 시험운전을 하며 카메라가 차선을 잘 잡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몇 바퀴 주행 후 데이터 로그를 수집하고 돌아옵니다. 

오후 1:30, 점심 식사 후 김엔지니어는 수집된 테스트 로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아침에 

발견했던 곡선구간 이슈도 재현됐습니다. 그는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시도합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몇 차례 테스트한 결과 false negative 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변경을 코드에 반영합니다. 

https://ji-se.tistory.com/entry/%ED%98%84%EB%8C%80%EC%98%A4%ED%86%A0%EC%97%90%EB%B2%84-2024%EB%85%84-%EC%83%81%EB%B0%98%EA%B8%B0-%E2%80%98%EC%B0%A8%EB%9F%89-%EC%9E%84%EB%B2%A0%EB%94%94%EB%93%9C-SW-%EA%B0%9C%EB%B0%9C%E2%80%99-%EC%A7%81%EB%AC%B4-%EB%B6%84%EC%84%9D-%EB%B0%8F-%EC%A4%80%EB%B9%84-%EA%B0%80%EC%9D%B4%EB%93%9C#:~:text=5,%EC%A0%9C%EC%96%B4%20%EB%A1%9C%EC%A7%81%20%EB%93%B1%EC%9D%84%20%ED%8F%AC%ED%95%A8%20%ED%95%A9%EB%8B%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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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00, 코드 리뷰 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엔지니어 포함 3 명이 이번 스프린트에 작성한 

코드를 상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동료가 그의 코드를 보며 “Edge Detection 모듈 수정 

부분에서, 주석을 좀 더 달아달라”는 피드백을 줍니다. 또 다른 선배는 “새 threshold 계산이 

다양한 조도 조건에서 안전한지 unit test 를 추가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김엔지니어는 

메모하며 수용합니다. 본인도 동료의 코드를 검토하며 최적화 여지를 코멘트합니다. 리뷰가 

끝나고 서로 수정 일정을 협의합니다. 

오후 4:30, 기획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DAS 기능 기획자와 HW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다음 차량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변경을 논의합니다. 여기서 김엔지니어는 “고속도로 

차선변경 보조”라는 신규 기능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공합니다. “현 카메라 센서로는 

후측방까지 커버 안 되니 레이더랑 연계해야 합니다”라고 기술적 판단을 공유합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기획자는 요구사항 문서를 수정하기로 합니다. 또 지금 개발 중인 차선인식 기능의 

성능 목표(정확도 95%)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자, 기획자는 “목표를 상향(97%)해도 

되겠네요”라고 농담 섞인 의견을 냅니다. 김엔지니어는 “현재도 충분히 높지만, AI 기반 기법 

도입도 검토중”이라 답하며 전문성을 어필합니다. 

오후 5:30, 남은 시간을 활용해 김엔지니어는 자기개발을 합니다. 사내 e-Learning 

포털에서 Python 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강좌를 듣습니다. 최근 회사가 차량 AI 

센서퓨전에 힘쓰고 있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 편으론 올해 목표 중 하나인 

기능안전 전문가 자격증 준비를 위해 교재도 펼쳐봅니다. 

오후 6:30, 그는 퇴근 전에 오늘 수정한 코드를 다시 빌드하고 기본 테스트를 돌려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Jira 에 남겨둔 오픈 이슈 티켓들을 업데이트합니다. 곡선구간 

false negative 이슈는 해결되었기에 티켓을 닫고, 리뷰에서 나온 할일은 새로 티켓을 만들어 

내일 작업키로 합니다. 

오후 7:00, 김엔지니어는 퇴근하며 생각합니다. “오늘 차선인식 문제를 잘 잡아냈군. 남은 

3 일 내에 완성도 올려서 스프린트 마무리해야지.” 그는 자부심을 느끼며 연구소를 나섭니다. 

이 시나리오는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현대자동차 SW 개발자들의 업무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요구 분석 → 구현 → HIL/실차 테스트 → 문제해결 → 코드리뷰의 반복, 그리고 

다기능 팀과의 협업, 자기계발이 일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대차 SW 

개발직은 이러한 업무를 통해 첨단 자동차 기술의 탄생에 핵심 기여를 하게 되며, 완성된 

차량이 출시되어 도로를 달릴 때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 비전에 기술자로서 참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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